
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
재정지원은 현 예산 범위 내에서 

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<보도내용>

□ 2026.10.26.(월) 중앙일보 ｢난방자재 19%, 전기보일러 21% 껑충 … 
중동발 고물가 위협 커진다｣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최근 폴리프로필렌, 폴리에틸렌 수지 수입단가가 상승하면서 난방자재 
등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 위협이 커지고 있고,

 ㅇ 물가 안정을 위한 각국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며, 한국은 3월부터 
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중인데,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와 
예산이 벌써 5조 6,000억원을 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석유제품인 휘발유, 
경유, 등유를 대상으로 시행중입니다.

□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위해 금년도 
예비비 4.2조원과 내년도 예산 1.45조원을 확보하였으며, 현재까지 예산 
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
 ㅇ 재정지원 금액은 정유사에서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자료를 토대로 석유 
시장, 회계,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‘최고액 정산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
지급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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